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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LORD saw how great man's wickedness on the earth had become, and that every inclina-
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all the time. 
6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7 So the LORD said, "I will wipe mankind,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men 
and animals, and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nd birds of the air--for I am grieved that I 
have made them." 
8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9 This is the account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and he walked with God. 
10 Noah had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11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God's sight and was full of violence. 
12 God saw how corrupt the earth had become, for all the people on earth had corrupted their 
ways. 
13 So God said to Noah, "I am going to put an end to all peopl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because of them. I am surely going to destroy both them a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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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

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

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

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믿음은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답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눈 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이는 예수님뿐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줄 

모르면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한다. 몸이 교회 안에 있으니 종교 행위에는 익숙하다. 

찬송도 따라 부르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헌금도 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하나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 정도면 됐죠?”라고 한다. 

믿음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로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달리셨다. 신앙은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삶의 열매로 

고백되어야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 

                                                                    생명의 삶, 묵상에세이, 2.2.24 


